
비교문화연구 쩨14집 2호. (2(뼈:) PP. 123"-'166 서울대회쿄 비쿄문화연구소 

〈주요개념〉 월주민， 외국인 이추노장}의 유입， 경제적 이익， 두려움， 공폰， 지식， 인지지도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대한 도시지역 원주민의 대응: 

안산 원곡통의 사례* 

이선와 •• 

1. 문쩨제기와 연구대상 

지금까지 외국인 이주노동자1)와 관련한 인류학적 연구.2)는 한국 사 

회 내 이주노동자 인식에 대한 의식적 차원의 문제제기(유명기 1997, 
1999, 2002; 윤태선 2α)2; 한건수 2004; 함한희 1995)나 소수자인 이주 

노동자 주체의 실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자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는 정식 ‘노동자’가 아닌 ‘산업기술연 

수생’이나 ‘불법체류자’로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놓인 이주노동 

* 본고는 연구자의 석시‘논문{이선화 m끼의 일부률 수청 • 보완한 내용융 답고 있다. 유 
익하고 생산적인 논명율 혜 주신 익영의 세 분 심사위원째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서용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괴청 
1)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연판된 호청과 의미 변화에 관해서는 이태갱(2(04)， 한건수 

(2004)의 연구에 논의되어 있으며， 이 논의룹 따라 온 논문에서는 ‘외국인 이추노동 
자‘라는 명칭융 기본으로 하되， 상햄l 맞추어 외국인노동자 또는 이주노동챈}는 명 
칭융 혼합혜서 사용하겠다. 

2) 사회학적 연귀석현호 외 2003; 성동훌 1996, 1999, 2αx>; 송명춘 외 1997; 이혜경 
1994; 갱기선 2(03)얘서는 양척 자료용 바탕으로 사회 • 경쩨 • 법 · 제도 풍 다ι&한 
흑연애서 문째애 대혜 정근하고 있다. 인류학적 연휴’서는 질적 자료용 바탱으로 소 
수자 집단애 대한 관심과 더용어 문화격 • 의식적인 측연애 추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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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위협하고 두려운 존재로 재현해 왔으며， 이주노동자들은 국적과 

민족에 관계없이 ‘외국인노동자’라는 하나의 열등한 ‘문화적 인종’으로 

타자화되어 일상적 차별 담협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한국인들의 인 

식에 반영된 이주노동자의 존재 양식은 사회에 확대 · 전파되고， 민족적 

편견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유명기 2002: 31-2)을 빌r혀냈다. 

후.7-1는 이주노동자들이 소수자라는 차별적 위치로 인해 한국사회에 

서 배제되어 옹 현실을 지적하교 차별이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속에서 

도 한국사회에 적웅하고 연망을 형성하며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형성하 

는 이주노동자들의 실천 등을 다루어 왔다〈노고운 2001; 유명기 1995; 

이욱정 1994; 이태정 2004; 임성숙2004; 함한희 199꺼. 또한 그들과 

한국인과의 관계를 살며봐 위한 시도는 작엽장 내의 인간관계(박충환 

1995)가 중심이었다. 이는 질적인 접근을 통해 소수자 집단언 이주노동 

지들이 한국사회 속에서 구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능동적 주체로서 

적응하고 실천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존연구틀에서는 이주노동자 유입 이후 변회한 한국인의 

생활과 지역사회의 모송11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실제로 이주노통자 

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원주민3)들이 그들에 대헤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 근린생활 차원에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 타자뼈 

대한 논의가 추상적 차원의 비판에만 그치는 것도 이 같은 연구가 부족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인 원주민과 그들의 생활터전에 초점을 두어 

앞서 제시된 비판의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하였다.4) 

본 연구는 이주노통자라는 이질적인 집단의 유입은 원주민들에게 

3) 원주민(原住民. natives)운 그 지역에서 본디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올 말하는 것으로， 
본 글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대비되는 집단으로 이전부터 원콕동에 살고 있는 
한국인 주민들율 일컬어 원주민이라고 영영한다. 

4)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만 치우쳐서 이야기한 
다는것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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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원urban tì없r)을 불러일으킨다는 도시인류학적 시ζ벼l 칙안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이주노동자 유입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근린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툴째， 두려움의 발생을 미디어와 원주민들의 실제 생 

활 속에서 분석하교 셋째， 원주민들이 이주노동지들과 생활하며 관계 

를 형성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두려움에 대처하고 공촌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2.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워스아'irth 1938)는 도시를 이밍벤휠strangers) 간의 관계5)로 특징 

짓고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사회형태로 보았 

다. 따라서 도시에서는 다OJ'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조우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같은 공조써l 

살고 있다는 ).}실은 도시에서 두려윌따ban tì댔)을 유발하는 주요인이 

다. 로플랜드α.of1and 1973)는 도시의 원주민들은 단순히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넘어서 이주민들<>1 자신틀의 삶의 영역에 침입해 들어옹다고 

느낄 때 위협을 느낀다고 하였다. 

도시의 댐움을 책적으로 형성해내는 것은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사회의 담론이대Glassner 1999; Li 2001). 이들 연구는 미디어에서 재 

현되고 있는 이주민될migrants)의 이미지로 인해 지식， 상상， 행위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며， 이러한 담론의 반복， 순환， 확장을 통해 드러나는 

공공담론의 파급력에 대해서 분석한다. 또한 특정 이주민 집단에 대한 

상징적인 경계 짓기를 통해 ‘두려움의 문호l(the culture of ti않r)’가 형성 

되는 기저에는 계급과 생활양식의 치이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 이주민 

집단이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모습과 현실과의 괴리 등을 피악해내려고 

5) 워스는 도시성의 개념적 구성요소로 밀도〈빼ity)， 인구크기“ize)， 이형성 

(heteroge띠ety)을 들었다. 다〈짧 사립플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도시는 이형성을 지니 
고있다고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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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인류햄l서는 이러한 도시적 특성을 반영하여， 근린(neighborh∞ 

φ6)에서 발생하는 두려윌따ban fear)과 도시생훨따ban life)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Anderson 1990; H뻐neπ 1969; Merry 1981; Suttles 

1972). 해너즈와 수틀스는 ‘빙써적인 근린(defended neighborho여)’의 

개념을 도입하여 간접적으로 중산층 커뮤니티와 비교를 통해 빈민지역 

에서 발생하는 두려움의 측면을 분석하였다면， 메리와 앤더슨은 민족， 

인종， 계급적 차원을 포함한 근린 내부 주민들 간의 변이를 살핍으로써， 

근린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두려움에 대처하린mana밍ng 없nger and 

f댔) 과정을 보여주었다. 

두려움에 대처하는(m없la맹19 fear) 방식의 ~tol는 민족 집단이 문 

화적흐로 정의내리는 위험 · 두려움의 범주에 띠라， 근린에서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지위에 따라， 그리고 다른 집단에 대한 지식(knowledge)7) 

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인지지도(cognitive map)8)는 위험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하거나 위험하다고 보는 장소 · 사람 • 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표생reprl않entatio띠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이꿀고， 안내하 

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Merry 1981: 172-4). 이러한 이빙엔에 

대한 지식과 인지지도는 도시민들이 두려움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예측 

과 통제 가능한 것으로 또띨게 한다. 

두려움에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민들이 이빙엔들과 근린에서 

6) 근린(nei뺑borb때)은 공용된 사회유대틀 인식하고 지랴적으로 동일한 지역에 사는 
샤랍틀로 구성된 작은 집단으로， 물리적 성격과 거주자의 사회적 성격에 의해서 범 
위가 정해진다. 사회척 상호작용이나 연대성이 강조되는 공동체(∞mmWlÍty)에 대비 

하여 근린은 광범위해l 공통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생활 그 자체를 가리킨다 
(porteous 1989). 

7) 로텐버그(R이enberg 2α)2)는 시골과 구분되는 도시의 특질인 이형성이 반영된 이방 
인들에 대한 지식(knowledge)이 도시적 일상생활울 하는데 요구된다고 보았다. 메리 
(Merry 2002)는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도시적 지식이 위험에 대처하는 충요한 역할 
을한다고 언급했다. 

8) 인지지도(∞맹itive map)란 공간관계 및 환경특성에 관하여 사람들이 머렷속에 기억 
하고 있는 이미지의 표현으로서， 인지지도를 홍해 사물의 대상적 위치와 속성애 대 
한 정보흘 얻어서 해독할 수 있디{이성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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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활해나기는 분별력(sσeetwise)9)을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 

(Anderson 1990: 230-231).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도시민들은 이빙엔 

들과 적응하고 공존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실천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Cal아없 1999， 21α)(); lρIW 2(01). 담을 두른 공 

동체영ated comr뻐j없)10)나 요새화된 고립지(fo띠fi어 enclav않) 등 

이빙엔들과 완전히 분리된 지신들만의 공조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연 

구들에서는 도시의 두려움을 미디어나 주민틀의 일상적인 담론의 분석 

수준에서 그치지 않교 새로운 거주지 패턴의 창조 등 사적 영역11)의 

확장을 통한 도시구조의 변화를 통해 분석해냈다. 

한국사회는 이제까지는 미국사회와 같은 다민족사회가 아니었기 때 

문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라는 ‘이방인’의 출현은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충격이었으며， 이주노동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된 지역은 급격한 변 

화를 겪게 되었다.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지들이 유입되어 

원주민틀과 접촉하게 된 상황 속에서 두려원urban fl않r)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지금 한국인틀은 이들과 공존할 것이냐 아니면 이틀괴는 분리된 거 

주지를 선택할 것이냐 기로에 놓여있다. 그 중에서도 공존을 선택한 사 

람들은 전자의 연구경향에서처럼 그들과 함께 생활해나가면서 두려움 

을 다루는 방식을 체득해나갈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만의 

사적 질서가 존재하는 분리된 거주지에서 생활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었 

다. 

본 연구에서의 이주노동자 집단거주지 원주민들은 두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지만 한 쪽에 더욱 무게를 둔다. 이주노동자와 생활하고 싶지 

9) 앤더쉰Anderson 1990)은 공공공간에서 안전융 위해 일어나는 책략과 도식올 거리의 

분별력(streetwi않)이라고 영명했다. 

l이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분리된 거주의 한 유형으로 북마 전역에서 도심지와는 거리흘 
두고 쿄외 지역에 담을 두른 집단적인 중상충 거주지를 일걷는다{Low 2(01). 

11) 두뿜어l 대한 주민틀의 전략적 행위의 실천의 결과물은 벼단 공간척인 분햄i은 아 
니다. 닫힌 거주지플 만드는 것 이외에도 소비， 레져， 교육 둥의 전반적인 활동을 폐 
쇄된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Low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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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사람들은 타 지역으로 이주했지만， 그들과의 공존올 택한 사람들 

은 두려움 속에서도 지식올 획득하고 인지의 정교회를 통해 근린의 변 

회된 질서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연구 대상 지역은 안산 원곡동으로， 1970년대 후반 건설된 도시로 

공단 노동자의 주거공간이었뺀.， 1990년대 이후 생구초의 변화로 인 

해 빠져나칸 노동자들을 대신해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된 대표적 외국인 

이주노동자 집단거주지이다. 연구자는 2006년 3월부터 8월까지 원곡동 

을 중심으로 현지좌}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원품에 거주뻗 한 

국인 원주민들룩 주민. ̂d엔， 임대업자 퉁 다행} 충위의 시람들과 인터 

뷰를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협의회， 상인회 퉁이 벌이는 지 

역 활통， 모임，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안산의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틀 역시 인터뷰함으로써 안산시의 전반적인 비교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 위치한 두 시민단체에서 조사기간 동안 자 

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원주민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과 이곳의 자 

원봉사자들과의 소통올 통해 양 집단을 모두 살펴보려고 했다. 지역의 

동사무소， 외국인복지지원과， 구청， 시청， 파출소 동 관련기관올 방문하 

여 자료를 찾고 인터뷰를 하였으며， 실제로 5월 한 달 동안 원곡동의 

펴원에서 거주하면서 이곳의 근린생활을 직접 경험하였다. 

3. 외국인노동자 유입의 사회경쩨적 배경과 변화 

1) 안산의 형성과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정 

얀산은 반월공업단지와 더불어 건설된 계획 신도시이다. 1960년대 

초 국가주도의 수출지향 산업회에 따른 거점 집중 개발은 인구연중과 

지역발전불균형을 낳았다. 정부는 제l차 국토종합개발사업의 계획과 추 

진과정에서 이러한 집중 ·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분산 정책의 일환으 

로 얀산 신도시와 반월공단올 건설했다. 서울에서 용도지역규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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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해공싼l 반월공단으로의 l차적 이전대성이 되었대정건화 외 

2005: 20-23). 

또한 안산은 도시설계방식(따ban design)을 이용하여 공단과 주거 

지를 구분하여 지역전체를 새로이 구획하였다. 띠라서 신도시 건설과정 

에서 정부는 토지를 전면 매수히여 분배히는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토박이 원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원래의 터전을 떠나 이주 

민단지로 이주하게 되었다{안산시사 1999). 토박이 원주민들이 이주하 

게 된 곳은 군자지구료 반월공단과 인접한 %볍 • 주거지였다. 신도시 

가 모습을 갖추어 가면서 군자지구에는 토벅이 원주민들 이외에도 서울 

의 빠른 발전과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 전국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옹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당시 구성원들은 크게 공단의 노동지·들과 그들을 상대로 임대업 · 

싱볍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분된다. 이곳 주택은 몰려드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추어 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다세대주택 형태가 주가 되었으 

며， 군자짜는 반월공단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지들이 거주히는 공간으 

로， 그들 상대로 하는 주거 .^~겁지구가 조성되었다. 이후 군자지구는 

〈표 1) 군자지구(원곡동)의 인구변화(통계청) 

연도 인구수{영) 연도 인구수 연도 인구수 연도 
인구쉬둥록된 

외국인인구 

1979 8,166 1986 26,040 1993 22,876 2αlO 19,411 

1980 16,965 1987 30,681 1994 20,787 2001 18,309 

1981 26,144 1988 31 ,301 1995 19，7(껴 2α)2 18,455 

1982 34,85 1 1989 33,706 1996 18,237 2003 18ρ83/5，926 

1983 44,249 1990 31 ,552 1997 17,506 2004 18,203/5,653 

1984 60,144 1991 32,406 1998 19,989 2005 25,681/5,368 

1985 74,818 1992 25,777 I 1999 19,989 2α)6 29，48η8，560 

1985년까지는 지곰의 원곡본동， 1동'， 2동을 합쳐 군자지구라고 불렀기 때문에 인구가 훨 
씬 많다. 1986년 이후 원곡{본)동이 분리되어 나오연서 인구수를 개별적으로 계산하게 
되었다. 2003년 이후의 인구수는 둥록된 외국인 인구를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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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부터 반월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더욱 더 많은 노 

동지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1985년 군자지구에서 각 동으로 분리되 

어 나온 현재의 원곡동은 거주 인면}3만 명을 넘어서는 대규모 노동자 

주거지역이 되었다. 

1980년대 후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동집약 부문 인력난은 

1990년대 들어와서는 전 제조업￡로 확대되었고， 1991년에는 제조업 

생산직노동자의 부족인원이 18만 명을 넘게 되었다{이혜경 1994: 90), 

안산 반월공단의 저임노챔l 의존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도 어려움 

을 겪게 되었으며， 이는 공단 주거지역인 원곡동에서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의 첨체를 불러왔다. 

게다가 원래 배후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고잔동 지 

역에 새로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들어서게 되는 시기와 산업구초의 

변화와 맞물려져 원곡동의 인구 유출은 더욱 급격하게 일어났다. 

새 기화를 찾아 전출한 사람들과는 달리， 장기간 이 지역에서 생계 

를 꾸려온 중년층의 원주민틀에게 생활기반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 

주하는 것은 곧 삶의 기반을 잃는 것을 의미했다，12)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992년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 

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을 허용하게 되고， 외국 인력수입이 본격적으 

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얀산 반월공판11는 새로운 이주자들인 외국 

인 이주노동지들이 들어외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 원곡동은 반월 • 시회공단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 

며， 저렴한 다세대 주거 공간으로 금전적 여유가 적은 이주노동자들이 

적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도 생휠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절한 지역으로， 

이주노통자들의 주거지가 되었다{정건화 외 2005: 152-153), 

이주노동'Äl들의 유입이 7}장 활발했던 2002년 말 법무부의 외국인 

12) 원곡풍에 집이나 가재를 소유하고 있는 A.랑들이 이잘 팔고 다른 지역의 아파트왈 

사 이사힐 수는 있었지만， 이는 그 동안 원곡동에서 유지해왔던 생계 수단을 잃어벼 
리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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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원곡동에 거주핸 외국인이 약 

18，α)()명이었다. 비공식적인 불법체류자를 포함한다면 2만 명을 훌쩍 

넘는 수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었는 셈이었다013) 내외국인을 합쳐 당시 

원곡동 거주 인구는 약 3만 명으로， 이는 원곡동아 기장 번성했던 80년 

대 말과도 맞먹는 인구수다. 

이주노동자라는 새로운 거주 • 소비계층의 형성은 원곡동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내국인틀。l 빠져나간 자리에 이주노동챔이 들어 

오면서， 반월공단도 노통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원곡동의 원주민 

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주노동 

자들의 유입은 인해 상업과 임대업에 종사하는 원주민들의 소득증진에 

는 기여했지만， 경제적 측면의 이득 이외의 급격한 변화성에 원주민들 

을 맞닥뜨리게 만들었다. 

3) 근린 환경의 변화 

원곡동은 이제는 원주민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도 함께 

거주히는 콧으로 변하였다. 이로 인해서 이곳의 근린환경은 이전과는 

달라질 수뻗l 없는 상뺑l 놓이게 되었다. 

첫째， 상권의 변화가 일어났다. 원곡동에는 이주노동지들을 대상으 

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판매하기 위한 슈퍼마켓과 할인잡화점이 생겼다. 

슈퍼마켓에는 수입 식품이 들어오고， 고기를 좋아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정육점이 골목마다 들어서 있으며， 한국인은 잘 먹지 않는 양고기 

를 판매한다. 이주노동자들의 국내 및 고국과의 연락을 위한 휴대폰 가 

게， PC방 국제전화카드뺀 및 전화방 역시 증7}하였다. 아주노동자들 

을 대상:로 한 외국식품점과 음식점 역시 증가하였다. 내국인 대상의 

상점은 수왜 감소로 인해 원곡동을 떠나거나 이주노동뜰에 맞는 업 

13) 씨한 인구 변화 추이는 박배균 • 정건회{2뼈: 805-8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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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상점의 주 고객이 이주노통자들 

로 바뀌면서 내국인들을 위한 상점이 줄어들고， 질 좋은 식료품을 구하 

기가 어려워져， 이곳에서 이윤활동을 하지 않고 주거하는 노동자 집단 

의 원주민들은 원곡동에서 소비할만한 곳이 줄어들었다. 

둘째， 반월공앤l 외국인틀이 많이 취업하게 되면서 원곡동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취직 여건이 변화했다. 공단에 취직하려는 노동자 집 

단 내국인들은 다수의 이주노동자들 속에서 소수의 한국인으로 일하게 

되는 상황은 단순히 물리적인 자리의 유무를 넘어서서 정서적으로도 취 

업을 어렵게 만들었다. 

셋째， 주택구조의 변경이 일어났다. 임대업지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띠라 더 많은 이익올 얻71 위해 샌들의 건물을 원룸형식이나 펴원 

의 형태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주택 수요의 중기는 임대업을 하 

는 사람흙l게는 이익을 가져디주지만，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 원곡동에 

살기를 희cJ'송}는 사람들이나 이곳에 이사와 거주하면서 장사를 하는 내 

국인과 가족이 거주할 만큼 넉넉한 공간이 주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현재 원곡동을 구성히는 원주민들은 공단노동자들， 임대업자 • 상인 

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저소득 기구 및 노인들이다. 많은 인 

구가 유출되었지만 여전히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공장노동자 가족틀이 

나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원주민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에 부정적 

이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층위의 사람들은 내국인 

들만 생활하던 이전 시기의 원곡동이나 타 지역과는 다른 근린환경 속 

에서 불편함을 느끼지만 무관십한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이주노동자와 

이익이 직결되어 있지도 않고 근린에서 거주하지만 상호 교류할 기회 

가거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안산 신도시가 조성될 당시부터 원곡동에 실아온 충장년층 

의 상인이나 임대업자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유입 이후 발생한 지역 현 

안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들과 더불어 원곡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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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동지틀의 주거와 소비중심지가 되면서 새로 유입된 %엔이나 임대 

업지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주노동자들과 직접 접촉하고 상 

호작용히는 중심적인 집단이 되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유입 이후 

변화한 원곡동의 환경 속에서 다른 여건과 입장에 놓인 원주민들은 다 

른 반웅 실천을 보이게 되었다. 

4. 두려움과 원주민들의 생활 

1) 외국인노동자의 재현 앙상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이미지는 그들이 한국사 

회 내에서 갖게 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 

1980년대 후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A로 들어.2J1 시작했다. 초기 

에는 합법적 취업비자를 받아서 국내로 입국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미디어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부르는 명칭은 ‘외국인불법취업자’ 

였다. 1991년 11월 산업기술연수생제타 도입되면서부터 이주노동자 

들은 합법적인 형태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연수생은 정식 노동자 

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 저임금 노총11 퇴직금을 받지 못히는 

열악한 처지였다. 2004년 8월 고용허7써가 도입되기 이전깨l 똘은 

‘노동자’의 신분이 아닌 한국사회 내에서 법적 · 제도적으로 권리를 보 

장받을 수 없는 소외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이주노통자 

들의 불안정한 지위는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저렴한 인력순환을 목표로 

했던 정부의 정책이 불러온 결과였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한국 내에서 노동하거나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존재로 간 

주된다(Douglas 1966: 114-126).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뉴스보도의 많 

은 부분이 이주노통자관련 범죄라는 사실 역시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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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탬 대한 위험이나 두려움， 부정적인 인식을 증명한다.14) 즉， 미디어 

에서 인권보도보다 범죄보도가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대중틀이 이주 

노통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심어줄 계기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은 한국사회나 원주 

민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폭력이나 범죄의 위험을 넘어서， 근원적으로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의 칩입에 따른 위협과 두려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시선과 태도 역시 그들을 “이빛엔” 집단으 

로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를 두도록 만들 

고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지니고 있는 불안정한 지위와 그들을 님버보는 시 

각은 이주노동자집단뿐만 아나라 그들의 거주지를 바라보는 시ζ써l서 

도 드러난다. 원곡동 이주노동자 집단거주지는 에스닥 상점 • 음식점 등 

이 즐비한 이국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인권의 λ}각지대에 놓인 이주노 

동지들이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 

들에 비해 강조되는 것은 이곳이 ‘게토화된 이주노동자들의 공간’으로， 

그들의 유입 이후 원곡통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이다. 물 

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원곡동은 이주노통자들끼리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과 외국인들 간의 차이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 

지만， 이는 내국인거주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다. 그러나 미디 

어에서 채현되고 있는 범죄와 두려움， 위협으로 인해 겪게 되는 위기의 

상황은 원곡동이라는 공간을 특수한 곳으로 재현하고 있다. 

원곡동의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거주지가 위험한 곳으로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신들과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원곡동 원주민들 중 이주노 

동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미디어가 

그틀을 긍정적으로 님}라보기 때문에 위험한 현실이 은폐된다고 주챙} 

14) 이주노동자 관련한 뉴스 보도 내용은 이주노통지·관련범죄(47.1%)， 인권(23.1 %) 둥의 
순서로 나타났대윤태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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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한다. 

이주노동지들은 다OJ=한 배경을 가진 복합적인 집단이다. 그러나 어 

느 새 미디어에서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자’나 ‘범죄자라는 꼬리포} 

붙여진 미분화된 집단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러한 이미지는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재현되고 사람들은 그러한 표상들을 수용하게 된다. 원곡동의 

이주노동자 집단거주지 역시 내부의 다생한 모습들이 간과된 채 고정된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생산 · 순환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2) 원주민들의 실제 생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은 지금까지 내국인들의 이동으로만 제 

한되어 왔던 한국사회의 이주경향에서는 급격한 변화였다. 원곡동의 원 

주민들 역시 이제껏 경험한 적이 없는 다른 문화， 인종， 계급을 지닌 

새로운 다수의 진입자들과 합께 살。}7빠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질적인 집단의 통거는 많은 

사건과 갈등을 유발했다. 이들 간의 갈동은 문화적 치이나 경제적인 격 

차로 인해 발생하였다. 원주민틀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나리에서 온 이주노통지틀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문회적인 관습 

을 이해하지 못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례하다고 화를 내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존뱃말을 쓰는 문햄+ 한국적인 예의범절이나 질서， 규 

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 %에서 발생하는 오해 동의 

소지로 인해 원주민들과 다툼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출l 처한 신분적 

인 불안정함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크고 작은 범죄나 절도사건 등이 발 

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과 갈등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뿐만 아니라 외국인끼리도 발생했는데， 그들 끼리 작업%에서 

나 거주지에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나 갈등， 취업경쟁이나 세력 

다툼， 사기사건 퉁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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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들에게 “한국인들만 살 때보다 훨씬 시끄러워진” 원곡동은 

“두렵고 위험한” 지역으로 변모했다. 이주노동자들이 기장 많았던 2002 

년 당시에는 명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사건사파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간이나 폭력， 살인사건이 많고 피를 매일 보는 곳이어서” 안 

산경찰들에게 “지원기피지소”로 “찍히게” 되었다 15) 

그들 써에서는 ‘범죄 이야기(the talk of crime) ’ l이가 지속적으로 

유포되는데， “외국인” 또는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죄 이야기는 원곡 

동 원주민탬게 있어서 회햇거리이고 걱정거리이다 원주민들 써에 

서는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몽골인’ 등이 거친 편에 속하며， 싸움이 

발생하면 신고를 하지 않고 자력으로 보복한다는 등의 범주， 분류， 지침 

에 대한 조언들이 생산되기도 하며， 그리고 원곡동 거리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관련 사건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널리 퍼지기도 

한다. 

이러한 범죄 이야기들은 사실을 일정부분 보영한다. 다른 국적과 다 

OJ=한 사회 · 문화 ·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시는 공죠에서는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가농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이곳은 외국 

인 이주노통지들을 상대로 하는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술 

을 마시고 주정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의 사건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안산에서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1/3 이상 

이 폭력사건이며， 기타 형사범이 절반 이상으로 범죄의 대부분을 구성 

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17) 

15) 지역 경찰의 진술. 

16) 범죄 이야기(the 때k of c미00)는 범죄와 두려움에 관련된 내러티혹 기록， 대화， 농 

당 말하기를 통해 두램껴l 대한 일상생활 속의 담론으로 생성되며， 그 속에서 범죄 
의 희생지들의 경혐의 공롱화를 흉해 두려웅올 순환하고 확산생}게 만든다는 것이다 

(Caldeira 2αX>). 

l꺼 안산통계연보에 따르연， 2006년 기준으로 전체 안산 범죄 발생에서 폭력이 차지하는 

벼·융은 17%정도(21끼03건 중 3，706건)인데 보k해， 외국인 범죄에서는 35%(338건 중 

120건， 지타형사범은 191건으로 절반이상 차지)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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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부부， 호펙어 능통， 이전에 원곡동에서 살다가 

근처 지역인 와동 연립주택지구로 이사 옴) 

연구'7.j-: 왜 와동으로 이사 왔어요? 

부부: 원곡동은 외국샤람 너무 많아 시끄러워서 이사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여기를 알아봐줘서 이사했어요 여기가 살기 좋아요 원곡동은 밤에 

시끄럽고 무섭고 빔에 술 口씨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동네에는 외 

국인들이 별로 없고， 그런 일도 없고 조용해요 

원곡동에 살았던 이주노동자 부부 역시도 원곡동에서 두려움을 느 

껴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원주민들만이 원곡동을 위험 

한 곳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 

약 계층이 많아진 원곡동은 내국인들만 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고 

작은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며， 주민들 사이에서 물건단속과 문단속 

에 주의하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유독 원곡동 원주민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익명성， 불안정한 신분과 경제적 취약성 때문 

이다 첫째， 외국인들은 신원파악이 어려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검거 

하기 힘들다. 외국인들은 검지만 등록되어 있어，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지문 확인이 어렵다. 게다가 ccπ 화면에 나옹 외국인 범인의 신원을 

밝혀낼 수 없어， 범인이 고국으로 도망가면 사건은 미해결로 남는다. 

안산 외국인범죄발생률은 2006년 통계를 기준으로 전체 21，703건 중 

338건으로 1.5%에 불과하며， 원콕동보다는 신 상업지구인 고잔동 지역 

의 유흥가에서 폭행 동의 범죄발생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은 원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A로 작용한다. 

둘째， 이주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는 원주민들이 두려움을 느끼 

는 주요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불법체류자’들은 불안정한 취 

업상태로 생활여건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고， 정신적 불안감을 느껴 범 

법행위를 저지력 쉬운 존재로 인식된다. 따라서 원주민들은 주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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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 사건의 범인올 “우선은 불법체류자들”이라고 가정한다. 

[사례 2] 

(원곡동에 20여 년간 거주해오고， 10여 년 전부터 부통신용 운영하고 있으 

며， 통반장회장올 맡고 있는 이핑수님과의 인터뷰) 

연구~}: 외국인 이주노동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종}서|요? 

이광수〈냥.， 58세， 부동산 운영): 별다른 느낌은 안 틀어. 불법 외에는 괜찮 

아 최대 막다른 상황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 겉。t 화성이나 당진 쪽으로 잠 

적하면 찾기;도 힘드니까 불법취업자들 중에는 숨어서 일하는 사랍이 있.ll， 일 

없으연 사고 일부러 쳐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어l 재수 없게 

걸리지 밀。싸 하는 거지. 불법취업자는 잡아도 걱정， 안 잡아도 걱정이야. 공 

징뻐| 노통자들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 정식보다 불법이 훨씬 많으니까 우리 

도 개너l들 없으면 장사가 잘 안되지. 

실제로 원곡동에서의 사건， 위반행위가 내국인과 연관되어 있는 경 

우에도 모든 잘못이 이주노동지에게만 있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하며， 

내국인 범죄자들이 마치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위장을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18) 원주민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열악 

함 때문에 더욱 초용히 질서를 지키려는 성실한 외국인들이 있다는 것 

올 알지만， “이빙엔”인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눈 

길이 한 번 더 기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원주민들은 원곡동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다흔 내국인들 

만 사는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다 같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사는 곳에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미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낙인화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 

움올 표시하며， 위험하고 정이 없고 외국인들만 사는 지역이라고 오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곳에 오랫동안 실아옹 

토벅이 원주민들끼리는 서로의 사정을 훤히 알고 상호방문하며 우의를 

18) 원곡동 성당 근처에서 발생한 철도 사건의 경우애는 내국인 범인이 륙정 외국인 집 

단울 지목해 범인으로 소분융 내고 다녔으나. 실째로 자신이 범인인 것으로 밝혀진 

사혜도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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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며 지속적 유대를 형성해 왔으며， 상업과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이 

주노동자들과 항상 마주치는 원주민틀은 그들과 친분을 유지하는 경우 

도 많기 때문이다. 원주민들은 오히려 서울에서 발생한 범죄 • 살인사건 

이 대중매체에 연일 보도되고 있엄l도 불구하교 그렇지 않은 이곳이 

훨씬 위험한 곳처럼 오도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 거주가 주목4인 원주민들에게는 자 

신들의 삶의 공간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 불만 사항으로 다가옹다 19)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원곡동은 직접 또는 은연중에 부정적으로 그 

려지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일치하며， 이러한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곡동의 원주민들 

은 재현된 이주노동지에 대한 이미지나 두려움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지 

는 않는다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주노동자들과 만나는 원주민틀은 

두려웅을 불러일으키는 다%한 측면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과장 · 축 

소 · 누락되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대처해 나갈 수 있 

기 때문이다. 나아가 원주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과 관계를 형성 

해나가면서 개별적 • 구체적인 경혐의 공유를 통해 이주노동자와의 소 

통을 이루어가고 있다. 

5. 상호 관계의 형성 

이주노동지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미주치고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가는 원주민들이 원곡동에서 그들을 상대로 %뱅， 임대업 등의 

이윤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은 공간에 거주하며 생활한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 즉， 침체된 원곡동 경제를 회복시 

켜 준 주체가 바로 이주노동지들로， jbμ겁과 임대업에 종사히는 원주민 

19) 이러한 범주의 한 원주민은 질색을 하면서 이주노통지틀이 아·주 무서우며， 갇이 살 
기를 거부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원곡동에서 다 이사 나갔으면 좋겠다는 발언올 하기 
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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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원곡동 지역주민을 상대로 실 

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2% 이상의 응답자가 외국인노동자들이 지역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20) 

한국인들이 빠져 나간 식딩에 주요 고객으로 매출을 차지하는 사람 

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되었으며， 대형마트의 대중화로 어려움을 겪게 된 

슈퍼마켓도 원곡동에서만큼은 활기를 띤다. 이주노동자들이 지역에 끼 

치는 이러한 파급효괴는 원주민들。l 그흙l 대한 관심과 유대를 강화하 

려는 노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근린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지들을 발견할 때면， 이러한 원주 

민들은 이주노동자 세입자들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11는 쌀을 

공짜로 가져다주기도 하고， 밑반찬올 해다 주기도 한다. 또 그들은 전기 

세 등 고지서 내는 방법을 모르는 단골손님의 고지서를 대신 가져다 

내 주기도 한다. 소통의 시작은 경제적 유인이었지만， 이 원주민 집단과 

이주노동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까지도 주고받는 개별적이고 친 

분이 있는 사이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원곡동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모두가 이주노동지들과 관계 

를 맺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공단이나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고 원곡동을 주거지로서만 이용하는 원주민틀은 이주노통자들 

과 개별적인 관계 형성을 할 이유도， 기회도 거의 없다. 

[사례 3] 

(원곡동 주택단지에서 소규모 연립수택 세입자로 거주하는 50대 초반 여 

성， 며칠 전 며느리는 공앤l 취직하러 나갔다가 중국인들만 있어서 책l 못 

하고돌아왔다.) 

김금쉰여， 53세， 시어머니): 호택슈퍼도 가지만， 지네끼리는 중국식품〈점) 

들어가잖아 어쩌다 효택슈퍼 들어가서 술 먹고 병 깨서 장}리 너저분하교 

나와 보도 못해 무서워서. 우리나라 사렴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두 

20) 원콕풍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외국인노동자의 원곡풍 경제에 대한 도옹의 정도에 대 

해서， 아추 그렇대23.3%)， 그렇대39.1%)， 보홍이대26.3%)， 아니대9.8%)， 전혀 그 

렇지 않f{1.5%)로 긍정적인 답변이 62.4%로 나타났다{얀산외국인노동^~센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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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것을 숨기고 쉬쉬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봐. 정치나 방송에선 말도 안 

해주고 뭐하는 건지. 누가 신고를 하겠어? 그 사람들이 방세 주니까 받이쓰는 

거고 

연구자 직접 외국인틀을 만날 기회가 있으세요? 

노희선(여. 31세， 며느리): 두문불출어야 안 나가고 안보는 게 속편하니까. 

나가면 뭐 혀. 말들이야 하죠 말 걸려고 하는데 말 하는 거 강l 싫으니까. 

옆에서 듣고 있으면 중국 사람들 톤이 높아서 머리 아따요 짜증나요 조선하 

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 

연구자 여건이 되면 이λ}하실 생ζ에세요? 

김금순: 그럼 여건만 되면 가고 싶지.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일거야. 

이$엔 대접을 받고 살고 있으나. 

노희선: 여기가 교통이 편해서 좋은데， 나는 중국 사람이 있는 데를 다른 

데로 좀 옮겼으면 좋겠어. 여긴 통근버상} 많잖아 

노희선 씨처럼 경제적 여유가 적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 

들의 입징써1서는 편리한 교통과 저렴한 집값은 원곡통의 유리한 점이다. 

그들의 입징에서 또래 집단 가정이 많은 곳으로 이사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싶지만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 

에 원곡통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예전의 원곡동처럼 내국인들끼리 모여 사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 

다. 

이러한 원주민 집단은 오히려 상업이나 임대업에 종사히는 원주민 

들이 “외국인들한태 돈을 벌기 위해” 위험을 방치하고 두려움을 참는다 

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외국인과 개별적인 관계 형성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재현된 이주노동자의 두려움의 이미지를 적극적으 

로 수용해l도 한다. 그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거리에서 지나가다 보기는 

하지만 그 뿐이다. 이주노동자들과의 관계가 발전되지 못하고， 추상적 

이고 미분화된 ‘외국인 이주노통자 집단’과 스쳐지나가는 수준에서 그 

치고 마는 것이다. 

부정적 태도의 원주민 집단이 있혐l도 불구하고 이마 꽤 오랜 시 

간을 이주노동지들과 함께 생활해 온 긍정적인 입장의 원주민들은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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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과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 

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원주민 집단과 이주노동자와의 관계 형성은 원 

곡동 내의 여론 형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천들이다. 이는 이 

주노동자나 지역 일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원주 

민들보다는 이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경제적 유인에 

서 시작된 일련의 상호작용의 과정들은 거꾸로 이주노동자틀을 일상생 

활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원주민들은 ‘불법체류자 단속’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과 시각을 나란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뼈년에는 고용허7써 시행을 앞두고 2003년 말~ 2뼈년 초에 불 

법체류X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주노동자들은 잡혀가거나 

은신하거나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유지인 상점과 거주지 

를 급습히여 연행해 기는 등의 7d백한 단속활동에는 이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원주민들 역시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이주노 

동자틀의 영향을 받는 원곡통의 원주민의 경제사정은 나빼}쳤다. 그틀은 

정부의 무차별한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 

는 불법체류자 단속 반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며， 원곡동 주민자치회 

와 상우회를 중심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연고가 있는 정치인에게 

탄원히는 퉁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단속을 반대하는 것 

은 아니다. 단속히는 것을 목격해본 사람들이라면 단속이 얼마나 폭력 

적￡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속은 용역업체 

시간제 고용인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저 

항과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단속은 폭력적이기도 하지만 무차별적이기도 하다. 집중단속의 대 

상이 되는 것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만이 아나다. 중국인， 그 중 조선족 

은 한국인과 외관상， 언어 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주민들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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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로 오해 받아 불심검문에 걸린 적이 있는 시람틀이 었다. 집 

앞이라서 신분종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잡혀가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불법체류자가 아니라고 우겨도 거칠게 관 

리사무소까지 연행 되고 신분증명을 받。l야 풀려날 수 있었다. 이는 원 

주민들의 입-^J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경험이었다. 결국 단속과 무관한 

합법제류 이주노동자와 원주민까지 단속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 

생했다 원주민들은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기본적인 인권조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느끼게 된 것이다. 

가끼어에서 폭력적인 단속의 모습을 직접 경험한 원주민들은 미디 

어에서 보도되는 단속현장과 단속의 당위성만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외 

부인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외국인 이주노통지틀을 바라보게 된다)1) 그 

들과 “무자비한 불법단속”을 함께 경험하면서 이주노동자틀을 이해하 

는 공감대가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의 밑바햄l는 일상생활 속 

에서 형성해 옹 관계들 역시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두려움과 공존 사이에서22) 

1) 두려움에 대처하기 : 지식의 습득과 공간 인식의 정교화 

근린 생활 속에서 이주노동품을 접할 수 없는 λ}람들은 미디어에 

서 재현된 모습의 미분화된 집단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근 

린에서 십여 년 가깨1 함께 생활해 옹 원곡동 사람활11게 이주노동자 

들은 이웃이자 고객， 세입자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교 반대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사건을 경험 

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맺음의 다양한 측면들 즉， 일생l서의 직접적 

21) 이주노동자툴올 몰아내야 한다고 주향}는 원주민 집단 내부에서도 이렇게 폭력적인 
단딴R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올 가지는 사립플이 많다. 

22) 자세한 논의는 이선훼200η를 참조 

외국인노동자 유임에 대한 도시지역 원주민의 대용 | 이선화 143 



인 접촉을 통해 원주민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또는 

필요에 의해 습득하게 된다. 

/샘이나 임대업 등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지들과 직접적인 이해관 

계와 상호교류의 상황n 놓인 원주민들은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습득 

에도 적극적이다. 

그들은 국가별로 이주노통자틀의 특성을 파‘각하고 있다. 주민들은 

다영한 국가 출신 이주노동빨을 접하게 되면서 외양적 특징을 구별해 

낼 수 있게 되었다. 식품점 • 음식점의 경우， 그들의 식품구매방식이나 

식생활을 통해서， 옷가게의 경우， 물품구매방식이나 의생활을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을 구분하고 인식한다. 건물주의 경우에는 이주노동자에 

근접해 생활하는 사람들록 총체적 주거 생활의 모습을 경험한다. 미용 

실에서는 이발을 위해 일정 시간동안 면대면 상햄l 놓이기 때문에 이 

주노동자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사례 4] 

(미용실 디자이너와의 인터뷰. 각 나라별 인사정도는 알고 있교 사전을 가 

지고 있으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그 나라말로 어떻게 하는지 풍을 배우연서 

친해진다.) 

박숭혜(여， 25세): 이 외국인들도 (한국사람들) 몇 번 본 사렴이연 거리감 

이 없는데， 처음 보연 경계를 히는 거야 나는 단골도 많아서 주뱀 퇴근하다 

며용실 앞 지나연서 다 인사하고 가고 그래. 

연구J.}-: 그럼 머리 어떻게 잘라요? 

박숭혜: 냐라별로 머리스타일이 있어. 내가 이미 돼악하고 있으니까 그 나 

라말로 인사말만 해주면 알아서 2랜빨라고 그래요. 우즈벡， 몽골， 캄보디아 

미~마 ... 커르커즈스탄도 있어요 

연구자 키련즈스탄에서도 와요? 

박승혜: 그렴. 스리랑카랑 파키스탄 시람들 비슷해요 한국인이랑 네팔 사 

람들은 비슷해도 눈매량 쿄보면 틀려요. 머릿결도 툴리고 $띨라데시랑 인도 

는 곱슬머리가 많고， 베트남을 덜하고 나팔청바지를 입고 키가 작아서 그런 

가봐. 인도네시아는 그냥 청바지 입은 사림이 많고 그리고 나라마다 효댁말 

하는 억양 스타일이 틀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말 하듯이 러시아 사람들 

이 허밍으로 ‘네에--아니오--’ 하고 흑인들은 그 니라 말 억%때로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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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얘기하는 거 같아 슈퍼 같은데 물건 사러 가연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미용실애서는 머리 자를 통안 말을 해야 되잖아 내가 

인사 배운 거 말하면 억양이 틀리니까 못 알아플어서 웃기도 하교 틀린 발음 

고쳐도 주고 ‘베트남 애인 있어요?’ 물어봐. ‘아니 여기 손님 많이 오잖아요’ 

그러연패야‘아-.’ 

원주민들은 이주노동지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그흙l 대한 정보 

를 습득하게 되고 거꾸로 이러한 정보를 이휩H서 그들과 공감대를 형 

성하기도 한다. 미용실 종업원은 한 눈에 어느 국가 출신인지 알아보고 

그 나라 말로 인사를 하고 나라별 취향에 맞게 머리를 해 줄 수 있다. 

또한 핸드폰 가게 등 제품판매를 위해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한 곳에서 

는 외국인들을 점원A로 고용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전에는 서로 간의 문회적 관습 

의 재l로 사소한 일에도 분쟁이 잦았다. 원곡동은 펴 소비가 많은 

지역A로 정육점이 많은데， 한국인들과 고기 시·는 방식이 달라서 처음 

에는 다툼도 있었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원하는 부위를 주는 대로 받아 

7씨만， 이주노동자들은 특정 부위를 직접 가리키며 달라고 하고， 고기 

를 주물럭거리고 사지 않거나.， 5~αm원어치를 달라고 했다가 5，200원이 

나오면 그냥 사 가는 것이 아니라 200원어치를 떼고 달라는 등 한국적 

구매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했다. 하지만 지금은 서 

로 이해하고 대부분 단골고객이 되었으며， 한국 거주기간이 긴 이주노 

동자들의 경우에는 한국적 구매 관행에 익숙하기 때문에 정육점 주인은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어려움 없이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 

도 각국 이주노동자틀이 물건을 사면서 홍정하고 돈을 지불하는 방식， 

방세지불방식 퉁이 각기 다를 뿐판 아니라， 옷을 갖춰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거나 분리수거하지 않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등 공중도덕 

측면에서 이주노통자들이 보이는 태도들이 한국인들과는 다르기 때문 

에 서로 불편을 많이 겪었다. 하지만 그탬 관한 지식을 습득쩨 된 

이후에는 차이를 인식하교 거꾸로 그틀을 고객으로 유치하려는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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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략을 사용하게 되었다. 

거리에서는 가게 상인들과 이주노동자들이 인사를 하는 모습을 쉽 

게 볼 수 있다 이들은 근처에 거주하면서 아는 사이이거나 가게 단골들 

이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자진출국 기간에 출국했다가 귀국한 이주노동 

지들은 대부분은 출국 전에 살았던 빙써l 다시 묵고， 단골이었던 슈퍼에 

도 다시 반갑게 찾아온다고 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상인이나 임대업자들의 전딱}는 달리， 원곡동에 

서 생산 활혐l 종λ}책l 않고 주거생활반 하고 있는 원주민툴은 이주 

노통자들에 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기 

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곡동에서 생업에 종째}는 사람들이라면 싱죄 

처럼 받아들이는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습관이나 생김새， 말투 둥에 대해 

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그들 

도 이주노동'^t들과 근린에서 생휠해보지 됐 타 지역의 사렴흙l 비해 

서는 비교적 상세째l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었다 그흙 습득핸 지 

식은 이주노동지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어떤 상점에 기야 하는지， 어 

느 길로 다녀야 동F는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송}는지 퉁이다. 이러한 사람 

들 중에서는 아이틀어 이주노동자틀과 같은 근린에서 미추치고， 그들의 

에스닥 상점이나 음식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을 때， 질· 몰라 부정확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즉， 이주노동자들과 같은 동네에서 상호작용 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자신의 배경에 따라 그흙l 대한 지식을 획득하게 되었고， 원곡동에서 

는 다른 내국인 지역괴는 구별되는 새로운 지역 내의 질서가 생겨났다. 

다른 한펀으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원곡동의 근린이 이전부터 지 

니고 있는 구조와 맞물려 구역의 이미지와 인식을 다시 구성하게 되었 

다. 

원주민들은 원곡동을 상가와 주택이 흔합된 안산역 전면뿌l ‘'^ð<겁 

지구”와 역 오른편으로 다세대 주거 중심인 “주택단지”의 두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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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다. 

^.J업지구 구역은 주요 소비 공간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 

는 상점과 편의 • 유홍시설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지원시민단체 등이 

분포하고 있어 타 지역의 이주노동자들까지 모여드는 장소이다. 주말이 

면 장을 보고， 친구를 만나고，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는 등 노통지들이 

개개인으로 또는 집단을 이루어서 이 거리를 점령한다. 이곳은 작은 골 

목들이 베트남 · 몽골 · 중국 골목 등으로 구분되어 불리기도 하는데， 골 

목들은 각국의 대표적인 식품점이나 음식점이 위치하고 있어서 각국 이 

주노동자들의 모임장소로， 몰려다니는 거리가 된다. 

[사례 5] 

(원곡동 주택사거리 골목에서 사진관 20년간 운영， 집은 사진관 건물 3층 

에 위치) 

연구자· 어디가 기장 북적거리나요? 

류택기(남， 57서1): 사진관 있는 바로 이 골목이 가장 북적거려. 이 앞뒤 골 

목도 안산역 바로 앞도 그렇고， 어제 밤에도 몽골 애틀 술 취해서 고성방가하 

더라고 미리 본핵l서 기초질서교육을 받아왔어야 되는데. 게임빵1 24시간 

돌아가는 곳이라 밤낮도 없고， 싸웅질이 많아 봉골 애들 지들끼리 씨우고 떠 

들고 어디다 대고 딱지를 떼어야 되는 거야? 신고해도 소용없어， 

연구자 여기가 위험하다면 따님은 어떻게 생활하세요? 

류돼기: 우리 딸은 여기에 산지가 오래되어서 익숙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원곡동 일대에서 발생하는 이주노통자와 관련한 사건사고들의 대부 

분은 /생지구 지역 중에서도 통시무소가 위치한 골목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장사를 하거나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인지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거리의 사건들에 관여하지 않고 무관심 

A로 일관하거나 지인과 통행하거나 ‘호루라기’ 등의 보호 수단을 휴대 

하는 등 위험에 대처하고 두려움을 감소시커기 위한 전략올 보인다. 그 

리고 이들은 ‘위험한 곳에서 생활핸 만큼’ 이곳의 상햄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심해야 <5~는지를 알고 있다. 즉， 두려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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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업지구 원주민의 인지지도 

그림 2. 주택단지 원주민의 인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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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는 방식을 체득한 것이다. 

주택단지 구역은 이전에 내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해 거주하던 지역 

이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지들이 유입 이후에는 그들의 주요한 거주지역 

이 되었지만， 성업지구 구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주노통자 대비 원주민 

의 비율이 높으며，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상점이 많지 않고， 학교주 

변정화구역A로 지정되어 있어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다. 

주택단지 구역에서 ̂ ~겁이나 임대업에 종λ}히는 사람들은 이 지역 

에 이주노동지틀의 유입을 실감호봐. 슈퍼 손님으로 외국인틀이 많아지 

고， 외국인틀이 직접 경영히는 상점도 생겨났으며， 전세를 원히는 내국 

인들괴는 달리 월세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주노동자들은 임대업자 

들에게 좋은 세입자들이 되었다. 그들은 다OJ=한 국가 출신의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에 맞게 대응한다. 그러나 이쪽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통남 

아 지역 출신보다는 중국인들이 많。l λ}는 편이라서 조선족이나 한족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고객이나 세입자로 친분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뱅지역에 비해 내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주택단지 지역에 

서 거주를 목적A로 하는 원주민들은 상인이나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주노동지들과 크게 마주칠 일이 없고， 이주노동지들에 대해서 잘 알 

지 못한다.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대디수인 중국인들 

은 한국인과 피부색과 생김새가 유사하기 때문에 거리에서 마주치더라 

도 구분이 힘들고 이주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을 /생지역 사람흙l 비해 

크게 실감하고 시는 편은 아니다)3) 중국인 중에서도 조선족이 많아서 

쓰는 언어가 유사하디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원주민탬거l 이곳 주택단지는 “까다로운”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저쪽은 동남。}에서 온 “깜탱이"24)들이 사는 곳이다. 이곳에서 

23) 그렇다고 해서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별해l 못히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상대빵|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별 신경융 쓰지 않아도 생ζ바고 있었다. 외모가 차 
이가 냐는 동남。}시아 사람틀을 만났을 때외는 다른 반응이었다. 

24) 동남아인들은 인식의 거리상으로는 황인종보다 혹인종어| 기깡게 취급된다. 한국인의 
인식에서 황인종은 중국인， 일본인의 법주를 국한되고 동남아인은 배제된다〈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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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볍， 임대업에 종λ}하는 

원주민들 역시도 길에서 마주치기는 하지만 직접 대면할 기회가 적은 

통님아 노동자들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으며， 뭉뚱그려 말하는 경향이 

있다. 주민들은 그들이 실제로 위험한 집단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보다 

는 이질적인 외모의 λl람틀이 다수일 때 느끼는 두려웅에 대해서 말하 

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지구 구역의 상인들이 “오히려 

동님애l아 사람들이 더 착하고 친절하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 

과 긍정적인 친분관계를 맺는 모습과는 차이를 보인다. 

주택단지 주민틀이 이곳과 /샘지구 구역을 구분 짓는 용어는 “조용 

하다”와 “시끄럽다”다. 이쪽은 주거지역이라 조용화고 그쪽은 /샘지역 

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틀고 소란스렵다는 것이다. 이 지역 주 

민들운 “얀샌 앞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통네”에 지주 갈 일이 없으며， 

가본 적은 있지만 “어색하고 잘 모르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뱅 

지구 구역을 구분되는 골목골목￡로 세세히 구분하고 규정하기보다는 

“동남아 사랍틀이 사는 곳”， “갈 일도 없지만 위험해서 가지 밀。}야 하 

는 곳”으로 뭉뚱그려 생ζL하고 있다. 상업지구 원주민들이 자신의 지역 

내에서 골목마다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멀 위험한 지역과 사과 

많이 나거나 위험한 지역에 대한 분화된 인식을 히는 반면， 주택단지 

원주민들은 상업지구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실제 정확히 어디에 

서， 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지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상업지구 

전체가 미분화된 이주노동지들의 공간， 두려웅의 장소로 인식되는 것이 

다. 

그렇지만 주택단지 구역에 대해서는 상업지구 주민들이 분화된 인 

식을 보였듯이， “조용한” 주택단지 내에서도 “언덕 너머”와 “학교 초입 

지역”을 구분 짓는다. “언덕 너머”는 중국인들 중에서도 한국에 갓 입국 

한 “초기” 이주지들이 정착하는 지역으로 “한두 명씩 조용히 사는 학교 

l잊>9: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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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입”과는 달리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물론 저 쪽 상업지구 구역보다는 이쪽이 전반적으로 “조 

용하다”라고 이야기한다. 

이주노동자가 유입된 이후 원곡동 원주민툴은 변화된 근린 환경과 

공간 인식에 맞추어 변형된 인지지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원주민들은 

사회경제적 상황11 다른 원주민 집단의 구성에 따라서 지식 정도의 차 

이를 보이며， 이에 기초히여 자신이 살고 있는 세부적인 지역 차에 따라 

인식의 정도 즉， 인지지화 쟁l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 인지지도에 따라 원주민들은 그들의 공간의 재구성과 정교화의 

과정을 통해 두려움에 대처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 공존의 모색 - 치안， 지역발전， 상호이해를 위한 노력 

다OJ=한 원주민들 중에서도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들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생겨F를 유지해 온 토벅이 원주민들이 대부분이 

다. 이들은 원옥동에서 경제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안산 신도시가 생겨 

나면서 이주해 온 이후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애착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다. 물론 뒤늦거l 이사해 왔지만 적극적으로 지역 활혐l 

참가하는 원주민들도 상당 수 있다. 이들은 지율방범대， 주민자치위원 

회， 통반장 등의 활해 고루 참여하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25) 

원곡동에서 지역주민들이 기장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치안문제이다. 내국인끼리만 거주하던 이전 상황과 달리， 한 

국의 법규범이나 질서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의 위반행위 때문 

에 원주민들은 불편이나 불쾌감을， 이주노동지들의 일탈행위로 인해 위 

25) 그러나 다른 원주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무관심한 경우도 있지만， 지역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인 실천을 보이는 원주민 집단올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의 

미있는 것이라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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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치안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원곡지구대 피출소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인력부족이라 

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달라는 피출소의 입장은 원주민들이 보기에 

경찰은 복잡한 일에 휘말리기를 꺼려하고，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도둑 

이나 폭력범들어 달아나고 나서야 늑장 출동을 하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이다. 경찰들은 이곳이 지원기피부서이고 대부분 원곡동에 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3년 후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걱정하는 것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곳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샌이나 임대업 

지를 비롯한 모든 원주민 집단에게 치안문제는 공통적으로 시급하게 해 

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원주민들은 공권력에만 의존하지 않교 스 

스로 치안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90년대 후반 이후 소강 

상패였던 자율방범대를 부활시켜 지역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A로 매일 

야간 자율방범대 활동올 하고 있다. 자율방범대의 주기적인 순찰은 지 

역의 사건사고 예방，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신고 활통을 통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돕고， 지역거주민들이 주기적인 순찰을 돈다는 사실을 인 

지시켜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초용한 환경에서 생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자율방범대 모임을 지속적 

A로 하면서 구역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빵f을 논의한다. 

또한 원주민들은 쓰레기 투기， 고성방가， 교통질서 위반 등의 이주 

노통자들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원곡동의 치안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저분한 거리， 소란스러운 밤거 

리， 지켜지지 않는 기초질서는 원곡동이 범죄에 노출된 장소로 인식되 

게 만든다. 이웃과 주변 환경에 대한 무관심의 지표틀은 도시 이웃들의 

‘믿음의 손실’을 가잭고， 이러한 무관심은 범죄를 저지럭 쉬운 분위 

기를 조성하기 때문이다{Merry 1981). 원주민들은 기초질서 유지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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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활동을 통해， 질서 잡힌 지역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원곡동의 치안 상 

황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쓰레기 투기 해소를 위한 원주민들의 탄원은 정부기관 

과 시민단체의 침여를 이꿀어냈다. 벌금을 100만 원으로 강화하고 곳 

곳에 한 • 중 · 영 3개 국어로 된 플래카드를 내걸고 쓰레기 싱습 투기지 

역에 경고옛말을 붙였다. 또 집집마다 3개 국어로 된 벌금 안내문을 돌 

렸다. 외국인복지지원과의 재정적 지원 。아}버빼래{ 주민들출이1 0씨이주노동자와 시 

민단체와 벌이는 ‘거리청소’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원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의 기초질서 정비， 유지의 노력 덕분에 

원곡동의 분위기는 초기에 비해 많이 개선된 면이다. 이주노동지들도 

본국과는 다른 한국의 규범과 질서에 대해서 알고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는 주체는 %볍과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원곡동에 오랫동안 살아왔으며， 생활의 여유가 있고 

이주노동지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토박이 원주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곳에 새로이 경제활동을 시작한 %엔들은 부쩍 증가했지만， 

그들은 가게만 원곡동에 두고 있，~ 집은 얀산의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가 대부분으로 경제적인 이익에는 관심이 많지만， 지역의 문제에 상대 

적S로 무관심하다. 이는 토박이 원주민들의 불만사항으로 이야기되고 

있었다. 또한 이곳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살고 있으며， 공단이나 타 지역 

으로 출퇴근을 하는 서민혐l 속히는 원주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무관심 

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야 째 때문에， 채콰 질서 문제에 대해 불판을 7찌고 있혐l도 불구 

하고 힘을 합쳐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는 소홀하다. 이러한 

원주민들은 거리청소 등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적극적으로 침여 

하지 않는다. 시민단체에 소속된 소수의 이주노동자 집단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활혐l 무관심하거나 주야간 교대업무로 바쁜 일정 속에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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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혐l 적극적으로 나서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지들도 고 

용허가제， 국적회복， 국제결혼 등의 장기적이고 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시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치안， 절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틀 사이에서도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규범을 준수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내국인 주민들과의 소통의 기회가 

증가되고 있다. 

이전과 달리，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주택단지 사거 

리에서 원곡동에서 이주노동자들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집회에 대한 

경찰병력의 지원 활통은 주민과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억숙한 풍경이다. 

경찰의 호위는 행진 중 발생 가능한 다툼을 방지하고， 거꾸로 이주노동 

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주민 

들이 함께 살게 되면서 달라진 상황 속에서의 변화된 질서의 모습이다. 

다른 한 편으로， 원주민들은 이주노동지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변 

화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발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 

었다. 

안산 원곡동은 전국 최초 외국인복지지원과가 설치되어 외국인이주 

노동지들을 지원히는 사업에 적극적이다. 원주민들은 안산시가 외국인 

의 복지에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정작 이주노동자들과 일상 

생활 속에서 부딪쳐가면서 생휠해야 히는 자신들과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을 기울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다. “세금도 내지 않는 외국 

인”들이 자신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낸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납세자의 입징써l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안산외국인 

복지지원괴에 직접 찾。까 외국인 지원정책에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 

원주민들은 낙후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들을 위한 정책이나 지 

원이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이주노동자들과의 생활도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주장한다. 

연령대가 높고， 외국인틀의 유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그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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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없는 거주를 목적으로 원곡동에 거주하는 서민충의 원주민 

들은 이 지역이 다시 내국인들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상업과 임대업에 종사하는 원주민틀은 이미 이주노동자들이 싱당수 살 

고 있고 그들의 경제 기여Dt 높으며， 그탬 맞추어 변화가 일어난 

근린지역에 다시 내국인들이 들어외란 쉽지 않다고 생킥한다. 뜰은 

무작정 이주노동지틀을 내쫓으려 하지 말고， 현실을 고려한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징F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는 원곡동 지역발전협의회 임원을 주 

축으로 한 원주민 집단은 발전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한 압력올 시정부 

에 지속적으로 넣었고， 2006년 11월 시에서는 30억을 투'^t뼈 ‘국경 

없는 마을’ 외국인거리 특성화 계획을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 

기로 결정했다. 경제활용11 종째F는 원주민들은 원곡동이 외국인거리 

로 특화， 관광지로 발전하면 재건축을 통해 경관올 새로이 조성하고， 

외부인들을 관광책으로 뻗뚫여 지역의 소비가 활l챔}질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26) 

그러나 토박이 원주민들을 비롯하여 원곡동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 

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자구책들을 구상 

히여 지역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주민들의 정 

기적 회의에서 제기되는 안건틀은 대부분 지역의 발전과 질서유지와 연 

관된 것들료 그 중 해+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의 현안들올 어떻게 해결할 것인7P’이다. 그들은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들， 복지지원과 관계자， 경찰들울 초청해 지역발전올 위한 $반이나 자 

율방범대나 쓰레기 투기문제해결 둥의 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천 

해야 'Õ'~는7에 대해 토의한다. 

또 원주민들은 시민단체， 외국인 이주노동재 관공서 관계아}들과 함 

께 ‘국경 없는 마을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는 각 집단의 입장을 들어보 

26) 그러나 정부의 계획 발표로 실현훨 웬곡동 거리의 변화가 지역주민톨이 원하는 발전 
과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용지애 대혜서는 원주민틀도 확신하고 있지 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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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로 간의 의견 써를 좁히며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다.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미비한 산재나 복지에 대한 불만， 지역 원주민 

틀의 부정적인 시선들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반면， 원주민들은 이주 

노통자틀의 일탈행위나 기초질서위반 동의 문제점을 시민단체에서 중 

재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주노통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서는 민감하고 적극적이지만，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겪는 불편햄 대해 

서는 통제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었지 못하다다. 이러한 

현실은 원주민들출이lμ씨이주노동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방치하고， 인 

권만을 수호하려는 시민단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시민단체 

가 주장히는 ‘국경 없는 마을’이라는 것이 이주노통자만을 배려히는 방 

향으로 치우치고 지역 원주민과의 허울뿐인 소통을 하고 있다면 그틀이 

말하는 진정한 ‘국경 없는 마을’이라는 것은 탄생할 수 없다고 보는 것 

이다. 

이와 더불어 원주민틀은 시민단체 주관 하에 개최되는 소위 원주민 

과 이주노동자들이 함께하는 활동 · 행사들:27)이 실제로 상호 관계형성 

에 실질적인 도웅이 되고 있지 못한다고 여긴다. 

[사례 6] 

(2006. 6. 19 얀{!월드컵 침여관찰기록) 

안산이주민센터의 ‘국경 없는 마올 배 얀{!월드컵’은 이주노동자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임과 동시에 ‘국경 없는 마을’에 거주하는 원주민틀과 이주 

노동자들 모두가 불십양면으로 지원을 。r711지 않고 합께히는 상징적인 행λ\<>1 

다 전부 10여 개국의 이주노통자들이 선수로 참여하였으며， 그들올 웅원하기 

위해 많은 수의 다른 이주노동지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연구자는 자원봉A까 

로 행써l 참여하였는데， 당일 날 단생l는 개회식을 위해 센터 박천응 목사 

27) 원곡동은 안샌l추민샌터， 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이주노통자들 

과 지역주민들이 합쩨 어울리고 의사소통활 수 있는 자리흘 만드는 노력융 기울여 

왔다. 그 중 안산 이주민샌터는 원콕동 충심 거리에 위치한 시민단체로， 거리청소， 
마을지도 · 신문 작성 · 배포， 명절행새 안산웰드컵， 이주노동자들의 만남의 밤， ‘국경 
없는 D않’의 발전방안옴 위한 심포지엄 퉁의 활발한 활통올 한다(박천용 2002 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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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무자들， 안산시장， 원곡본동 동장， 외환은행 지점장， 주민자치위원장， 부 

위원장， 상우회 회장， 체육회 회장， 부녀회장， 외국인복지지원과 직원들이 자 

리를 합께 했다. 그리고 KT 전화국 축구팀이 한국 팀으로 참여합과 동시에 

자원 봉사팀을 꾸려서 지원했다. 그러나 참가국’인 한국 팀은 월드컵 당일 날 

다른 외국팀이 갑'^t71 참'7t'째l 되면서 대진표가 맞지 않자 자원봉λ씨의 활 

동 밖에 할 수 없었다. 휴식 시간에 원주민과 이주노동자 모두가 참여하는 줄 

다리기 등의 행사가 마련되기도 했지만 참여한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센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었.:i2， 행사 종료 후 센터 전면 거리에서 함께 

저녁식사。11 호택 팀과 원주민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센터 주변에 사는 

원주민들은 시꿀벅적한 분위기와 거리 청결을 문제 삼아 화를 내고 갔다. 

안산월드컵을 지원하는 원주민들의 집단은 공공기관이나 지역에서 

원주민들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하는 토박이 원주민들이 대부분이다. 그 

들은 행사비를 지원하고 개막식에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행사 진행과정에서 결국 한국 팀은 경기에 참여 

하지 못했으며， 자원봉λ}자들은 원주민들이나 이주노동자들이 도외주 

지 않는 기운데 행사 준비와 뒤처리를 해야 했고， 행사 뒤풀이로 모인 

센터 앞 골목에서는 항상 주말마다 있는 행사 때문에 시끄럽고 지저분 

한 거리를 만든다고 불평하는 원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야 했다. 

그들과 이해관계가 없고 마주칠 필요가 없는 거주만 히는 원주민 

집단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화합’을 위한 행시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빛F해하는 행위로만 여겨진다. 행λ까 표빵}는 이상과는 달리 실제적 

행시과정과 처리에서 다른 층위의 원주민 집단이 느끼는 기분과 상호작 

용의 OJ=-상은 달리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시에 참여 

하고 있는 원주민들과 이주노통자 양 집단 간에도 함께하는 자리가 제 

대로 마련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문화교류 활동도 이러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원곡동 주민들과 이주노동자에게 실시한 설문초사에서 

도 가장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던 ‘상호문혐l 대한 이빼} 교육 필요성’ 

을 위한 시타 이루어지고 있다 센터에서는 체계적으로 한국어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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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화를 교육하교 이주노동자틀이 한국인 가정을 방문빼 한국인 가 

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국제결흔가정에는 외국인 남편이나 아내의 문 

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회이해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었다. 그러나 

이는 원주민 집단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국제결혼 가정이나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히는 사람들을 중심으 

로 성과 중심의 제한적인 활동만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은 서서히 자 

리를 잡。}가고 있으며 그 저변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원곡동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그들이 처한 상햄 따라 이해관계 

나 입장을 달리하고 그 실전에 있어서도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 

지만， 다음과 같은 두 7씨 사햄l 대해서는 모두 펼요성에 동의하고 

있었다. 우선， 원주민들은 이주노동지들이 규범이나 문화를 잘 알지 못 

하기 때문에 발생히는 질서 위반 동의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의 이주노동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었 

다.28) 이는 연구자가 만난 이주노동지들도 동의하는 점이었다. 

[사례 7] 

(이주노동자들과 원주민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지를 물어 

보았다) 

연구자: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송리내여， 42세， 중국인， 시민단체 간사로 활동 중): 외국인들도 한국 사람 

올 이해하고 배려하고 효딱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올 해야지. 근데 미리 한국 

에 대해 공부하고 입국하기도 힘들고， 호댁에서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곳이 

없기도 하고， 돈 벼는 게 시급하니까 무조건 돈만 많이 벌려고 하고. 여기도 

호E석1 교실에서 선생님이 기다라는데 학생이 오지를 않으니 말이야. 외국생 

활이 만만한 것이 아닌데 이런 걸 피부로 느꼈는데도 노력올 안 하니 말이지. 

연구자 공존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성태(남， 68세， 원곡동 주택단지에서 10여 년 이상 부동산 운영): 서로 

28) 그러나 단기간의 인력 수급올 원칙A로 하는 갱부 정책 목표에 비추어 보았올 때 체 
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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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하려면 이쪽 사는 사람들도 외국인 문화를 알얘F지. 우리 같이 장λ때는 

사람들은 외국인출n 대해서 좀 아는 편이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많지. 우리 

도 아는 게 적고 사무실이나 7}.게에서 외국인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에서 외국문학n 관한 교육에나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아쉬워. 

게다가 제한적이지만 이주노동지들에게 제공되는 한국이해의 기회 

에 비해， 원주민들출이lμ씨이주노동자들의 문화나 관습에 대해 알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따라서 역으로 그들도 이주노동지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절실하다는 사실에 원주민들은 전적 

으로 통의하고 있었으며， 그탈1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문햄l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정부에 님}라고 있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원주민들이 이주노동자들과 소 

통하고 함께 생활해나7}는 발판을 마련핸데 도움이 될 것이다. 

7. 맺음말 

도시에서 사회문화적i로 다른 배경을 지닌 ‘이방언’ 즉， 이주노동 

자의 유입은 원주민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요인i로 

작용하였다. 또한 미디어에서 재현된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와 경 

제적 열악함， 집단거주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은 오해를 더욱 불러오고 두려움을 조징L하 

는 측면이 었지만， 과장된 측면이 있음을 원주민들은 실제 생활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 

원주민틀이 이주노통지들과 맺는 상인-고객， 집주인-세입자의 관계 

는 경제적 유인드로 생겨났지만， 이주노동지들과 일상생활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단속 동 일련의 사건 

을 함께 경험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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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별적인 관계의 형성과 일상 경혐의 공유는 원주민들。l 이주노통 

자에게 느꼈던 두려움을 경감시키고 공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 

기가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원주민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식의 증가와 변 

화된 원곡동 공간 인식의 정교화를 통해 두려움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 

다. 원주민들은 이제 그들을 상호관계를 형성해나가는 이웃으로 생ζL하 

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원주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원곡동에 오래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핸 원주민들이 긍정적 

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는 달리，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경험을 공유할 계기가 없었던 원주민들은 이주노동자에게 

부정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한1한 대용 양상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원주민틀은 지역사회의 공통 관심사인 치안 

문제 해결이나 발전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 

만 생활 속에서 다%댄f 방면에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곡동의 원주민들은 두려움과 공존 사이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실。}가는 방식을 터득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하나의 작은 생활습관에서부터 지역발전의 흐름까지를 아우르는 도시 

사회의 총체적인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논문투고일(2008년 4월 15일)， 논문심사일(2008년 6월 9일)， 게재확정일(2008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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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ve Residents' Strategies Responding to Foreign 
Migrant Workers' Influx: 

A Case Study of Wongok-dong, Ansan 

Lee, Seon Hwa* 

Thls study examines the changing process of native residents 

after migrant people flow into their community. The mass inflow 

of foreign migrant workers in Ansan is related to the change of its 

industrial condition in Korea. To solve manpower shortages in 

manufacturing industry, Korean government received foreign migrant 

workers. They flowed into Wongok-dong, Ansan because it had a 

large scale manufacturing industrial complex. 

The recent flow of foreign migrant workers revitalized 

community's economic condition. Yet, foreigners having instable 

status and economic difficulties bring fear for native residents. Also, 

they did not have any chance to learn Korean culture and order, so 

they are inclined to violate order. Adding to this stereotype, the 

Korean media represents foreign workers as people who are likely 

to commit crimes. Wongok-dong turned to a town with a bad 

reputation of dangerous place.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imes go on, native residents' negative attitude for foreign 

migrant workers have changed. They have built continuous 

interactions through retailer-customer and landlord-tenant 

relationships in everyday lives. Also, native residents witness 

intensive social and legal control to migrant workers. Through these 

series of shared events and close relationships, native residents have 

chances to understand workers' situation. 

Native residents recognize the changed community space. This 

cognitive mapping is the way of native residents' managing fear 

about strangers. Foreign workers who were the fear groups to native 

residents are now neighbors who are living together with the Korean 

natives. However, natives have not accepted workers as their perfect 

neighbors yet. Some of them do not want to get along with workers 

because they live Wongok-dong only for living purposes. But many 

native residents try to solve public security problems, and they work 

together to develop the community. 

This study explains the changes of life and recognition of native 

residents coping with problems occurred after flow in of foreign 

migrant workers. And it can also be applicable to the study of 

migrants' influx changing urban social order and making new urban 

culture for the urbanites in general. 


